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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 돌입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4월 5일(화)부터 7일(목)까지 광화문과 우면동, 송파, 혜화, 구로 사옥에서 찾아 가는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한다. ��찾아가는 노동조합은 14대 집행부 주요사업으로 조합원의 고충 및 불편사항 해결, 현장 조합원 과의 간담회, 노사합의 사항에 대한 감시, 현장 중심 노동조합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이 목적 이다. ��한편, 이번 찾아가는 노동조합 활동은 ‘직장 내 괴롭힘’ 및 ‘성희롱 상담’을 추가 운영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. ‘찾아가는 노동 조합’은 20일 이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. ����최저임금위원회는 3월 5일,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에 돌입했다. ��  최대 쟁점, 인상률 & 업종별 차등적용��최저임금 심의의 제일의 관심사는 당연히 인상률 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‘차등적용’이다.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지역,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해 올해 경영계에선 차등적용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 으로 보인다. ��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 임금이라 해도 차기 정부 정책 방향대로 흘러 갈지는 미지수다, ��사실상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전 정부에서 작년 5월에 새 임기를 시작해 2024년 5월 13일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.��인상률 역시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고 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임금지불능력이 약해졌다며 인상에 반대 할 것이 전망된다. ��반면 노동계는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. 양대노총이 속한 ‘최저임금연대’는 4일 성명에서 ‘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 해야 한다’며 예년과 같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 했다.  ������





‘찾아가는 노동조합’ 활동 전개 �현장 중심 노동조합 구현 위한 정책 발굴 등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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